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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 경전에 나타난 충효관 연구

- 문창효경(文昌孝經)과 

정명충효전서(淨明忠孝全書)를 중심으로-

83)조 민 환 *

◾국문요약

이 논문은 문창효경(文昌孝經)과 정명충효전서(淨明忠孝全書)에 

나타난 충효관을 중심으로 하여 도교가 지향하는 충효관을 살펴보고

자 한 것이다. 한대(漢代) 이후 유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이

후 효 관념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덕목으로서 황제에

서부터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하였다. 도교에서도 충효를 강

조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도교의 종파에 따라 효 그 자체를 중시하

는 경우도 있고 효를 충과 함께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도교를 

‘세속에서의 인간관계망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거지를 잊어버리

고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트리는 다양한 사물과의 관계를 끊는 것[絶

世遺物]’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충과 효를 강조하는 ‘정명충

효도(淨明忠孝道)’의 효도관 및 충효관은 유가의 충효관의 영향 관계

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도교의 효도관과 충효관을 보여준다. 도교가 지

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불로장생하는 신선 되기 혹은 우화등선

(羽化登仙)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신선이 되기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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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으로 충효(忠孝), 화순(和順), 인신(仁信)을 행할 것을 요구한다. 

충효, 화순, 인신을 강조하는 것은 유가와 동일하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신선 되기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가에서 신선을 부정하는 

것과 차별화된 사유에 속한다. 특히 정명충효도에서는 ‘절세유물’로 

이해되는 도교관을 거부함과 동시에 충효를 통한 제가(齊家)와 치국

(治國)은 물론 모든 만물에까지 충효의 이념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유가의 효도관과 대비하여 본 도교 효도관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도교가 추구하는 장수(長壽)하면서 성

선(成仙)하는 것을 효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짓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

은 장수성선(長壽成仙) 신앙을 가미해 유가의 효도관을 개조하고 제고

시킨 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도교의 효도관에는 천인감응(天人感應)

의 사상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효행을 하면 천지신명과 감응한다는 도

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불효하고 불충한 경우 하늘로부터 재앙을 받

는다는 사유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친소(親疏)의 구별을 하지 않고 

부모부터 천지 만물에 이르기까지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문창효경, 정명충효전서, 효경, 충효관, 천인감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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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중국은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가족제를 통한 농경적 삶을 기본

으로 하면서 종법적(宗法的) 가부장제 사회를 유지해왔다. 이런 정황

에서 한 집안은 모든 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축소판으로서 존재하였

다. 이런 정황에서 유가는 가정 및 사회, 국가의 안정과 질서 및 화해

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효(孝)를 강조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

가 한 집안과 나라가 일체라는 이른바 가국일체(家國一體) 혹은 가국

동구(家國同構)라는 사유에서 출발하여 효와 충(忠)을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윤리

적 덕목 가운데 도(道)라는 글자를 사용하여 그 행동거지 및 마음가짐

을 규정한 대표적인 것은 바로 효다. 즉 ‘효도(孝道)’라는 용어를 사용

하여 효가 갖는 의미를 특화하고 있다. 한대(漢代) 이후 유학이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한 이후 효 관념은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표

적인 덕목으로서 황제에서부터 한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하였

다. 이런 점에서 불효자로 낙인찍히면 사회적 운신 폭이 매우 좁아졌

고, 이런 정황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흔히 도교는 ‘절세유물(絶世遺物)’을 강조한다고 여기지만 도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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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효는 물론 충까지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태평경

(太平經)과 포박자(抱朴子)(내편) ｢대속(對俗)｣ 등에서는 몇 군데 

효에 관한 언급이 출현하는데, 그 함의는 전통 유가 윤리와 일치하는 

것이 많다. 태평경에서는 “자식은 마땅히 효도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골육지절(骨肉肢節)을 완전하게 잘 보존하라.”1)고 한다. 갈

홍(葛洪)의 포박자에서도 충효화순인신(忠孝和順仁信)을 근본으로 

삼을 것을 장생의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충효를 도교 차원에서 용인하

는 것을 볼 수 있다.2)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에서는 충효와 우애를 통해 자기를 바로 

하고 다른 사람을 교화시킬 것을 말하기도 한다.3) 태상대도옥청경

(太上大道玉淸經)에서는 천존(天尊)이 종신토록 받들면서 ‘경계해야 

할 것으로 열 가지[十戒]’를 말하는데, 맨 첫 번째 경계해야 할 것으

로 부모와 사장(師長)에게 위려(違戾)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결론적

으로는 부모와 사장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고 만겁

(萬劫)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비록 사람 가운데에서 살더라도 어려서 

고아가 되고 타인의 능자(凌刺)를 받아 항상 비천하게 살게 된다는 것

을 말한다.4) 문창효경(文昌孝經)에서는 “모든 행동에 오직 효가 근

1) 太平經 ｢爲父母不易訣｣, 第二百三, “人從生至老, 自致有子孫, 各令長大成就, 在所
喜隨使安之, 無逆其意, 各得其宜, 乃爲各從其願. 爲人父母, 亦不容易. 子亦當孝, 承父
母之教. 乃善人骨肉肢節, 各保令完全. 父母所生, 當令完, 勿有刑傷. 父母所生, 非敢還
言, 有美輒進. 家少財物, 賕恭溫柔而已, 數問消息, 知其安危, 是善之善也.” 참조.

2) 抱朴子(內篇) ｢對俗｣, “或曰，審其神仙可以學致，翻然凌霄，背俗棄世，蒸嘗之禮，
莫之修奉，先鬼有知，其不餓乎？抱朴子曰，蓋聞身體不傷，謂之終孝，況得仙道，長
生久視，天地相畢，過於受全歸完，不亦遠乎.” 및 抱朴子(內篇) ｢對俗｣, “按《玉鈐
經中篇》云, 立功爲上, 除過次之. 爲道者以救人危, 使免禍, 護人疾病, 令不枉死, 爲上
功也. 欲求仙者, 要當以忠孝和順仁信爲本, 若德行不修, 而但務方術, 皆不得長生也.” 
참조.

3) 太上感應篇, “忠孝友悌, 正己化人.”

4) 太上大道玉清經 卷之一, ｢本起品第一｣, “天尊告曰, 第一戒者, 不得違戾父母師長, 
反逆不孝. 第二戒者, 不得殺生, 屠害割截物命. 第三戒者, 不得反逆君主, 謀害家國. 此
戒最重. 何以故? 是諸國王皆是應化推運, 總統天下, 一切人民之所機要, 一旦無主, 不
得其死. 以其義故, 汝等當知. 第四戒者, 不得媱亂骨肉, 姑姨, 姊妹, 及他婦女. 第五戒
者, 不得毀謗道法, 輕泄經文. 第六戒者, 不得汙慢靜壇, 單衣裸露. 第七戒者, 不得欺淩
孤貧, 奪人財物. 第八戒者, 不得裸露三光, 欺淩老病. 第九戒者, 不得耽酒任性, 兩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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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5)라는 것을 말한다. 이상 본 바와 

같이 효도관은 유가의 효도관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도

교는 유가와 달리 부모 이외에 사장에게까지 효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효도를 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는 현실적 삶에 대한 고난과 

불이익을 강조하는 점은 차이가 있다.

도교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불로장생하는 신선 되기 혹은 

우화등선(羽化登仙)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신선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 갈홍(葛洪)이 “신선 되기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충효(忠孝), 화순(和順), 인신(仁信)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덕행이 닦이지 않고서 다만 방술을 구하면 모두 장

생(長生)을 얻을 수 없다.”6)라는 것이 그것이다. 충효, 화순, 인신을 

강조하는 것은 유가와 동일하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신선 되기를 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가에서 신선을 부정하는 것과 차별화된 사유에 

속한다. 부모에게 효도를 비롯하여 자신의 덕행을 닦는 것을 통해 성

선(成仙)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석이조(一石二鳥)에 해당하는 매우 매

력적인 사유라고 본다. 

유교의 충효관에 관한 연구는 효경에 나타난 충효관에 대한 연구

를 비롯하여 매우 많다.7) 특히 유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은 조선조

가 ｢삼강오륜행실도(三綱五倫行實圖)｣와 같은 텍스트를 통해 효와 충

을 강조한 점은 오늘날 우리 학계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

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세속에서의 인간관계망에서 요구되는 바람직

한 행동거지를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트리는 다양한 사물

惡罵. 第十戒者, 不得狼戾自任, 冤枉威刑. 如是十戒, 當終身奉持. 天尊言, 不孝父母師
長者, 死入地獄, 萬劫不出. 縱生人中, 小小孤露, 受人淩刺, 常居卑賤.”

5) 文昌孝經 ｢辨孝章｣, “始知百行, 惟孝爲源.”

6) 葛洪, 抱樸子(內篇) ｢對俗｣, “欲求仙者, 要當以忠孝和順仁信爲本. 若德行不修, 而但
務方術, 皆不得長生也.”

7) 이런 연구에 관한 것은 연구자 업적을 서비스하는 ‘사이트[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등을 참조하면 그 자세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하나하나 거
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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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를 끊는 것[絶世遺物]’으로 여겨진 도교의 충효관에 관한 연

구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충효라는 관념이 삼강오륜으로 상징되는 

유교의 전유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닌가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본 것처럼 도교의 경전에도 충효관을 강조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8) 이런 점에서 유교의 충효관과 본고에서 거론

한 도교 경전의 충효관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송원(宋元) 이후 유ㆍ석ㆍ도(儒ㆍ釋[佛]ㆍ道) 삼가(三家)에는 ‘효도를 

권하는 책[勸孝書]’이 등장하는데, 도교 효도관은 도교 종파에 따라 다

른 점을 보인다. 효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경우도 있고 효를 충과 함께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도교를 ‘절세유물’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

하면서 충과 효를 강조하는 ‘정명충효도(淨明忠孝道)’의 효도관 및 충

효관은 유가의 충효관의 영향 관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도교의 효도

관과 충효관을 보여준다.9) 본고는 이에 문창효경(文昌孝經)과 정명

충효전서(淨明忠孝全書)에 나타난 충효관을 중심으로 하여 도교가 지

향하는 충효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8) 한국에서 행해진 본고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논문으로는 김태용, ｢선도와 충효: 정
명충효전서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1 (2012)을 들 수 있다. 외연을 넓히면, 이
진수, ｢태상감응편의 효사상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8 (2011); 윤찬원, ｢태상감응편에 나타난 도교 윤리관 연구｣, 도교문화연구 31 (2009); 윤찬원, ｢도
교 권선서(勸善書)에 나타난 윤리관에 관한 연구: 후한시대 태평경을 중심으로｣, 도
교문화연구 29 (2008); 김태용, ｢도교의 생명윤리｣, 도교문화연구 28 (2008)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와 이 같은 연구 결과물과의 차이점은 본고에서는 유교의 충효관이 
도교 경전의 충효관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9) 정명도의 다양한 정보 및 기존 충효관에 관한 대략적인 것은 李刚, ｢忠孝成道: 净明
道心性思想研究｣ (厦门大学博士論文, 2020); 谢晨云, ｢净明道的 “孝” 观念研究｣ (华东师范大学碩士論文, 2020); 肖群忠, ｢文昌孝经的道教孝道观｣ (道德与文明, 西北师
范大学科研处, 1997); 吕锡琛, ｢论净明道对儒家忠孝思想的继承和发展｣ (株洲工学院学报, 2005); 章伟文, ｢净明道的忠孝思想及形成原因初探｣, (江西社会科学, 2003) 
등 참조. 이밖에 程明道의 儒佛道 융합에 관해서는 孫亦平, ｢論淨明道三教融合的思想
特色｣, 世界宗教研究 (2001, 第2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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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창효경(文昌孝經)에 나타난 충효관

송대 후기 도교의 권효서(勸孝書)에 속하는 문창효경은 텍스트 이

름 자체에서 보여주듯 도교의 효도관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문창효

경에서는 매우 다양한 효도관을 전개하는데, 첫머리에 해당하는 ｢개
경계(開經啟)｣에서는 인간이 재난의 화복(禍福)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효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여 유가의 효도관과 다른 점을 말

한다.

넓고 광활하면서 ‘상서로운 기운이 깃든 신천[紫宸天]’이여, 향

기가 가득한 보배로운 華筵이여. 문명의 빛이 찬란한 기묘한 도

여, 대도[大洞]를 體悟한 인물들이 신선 반열에 자리하였다. 인

간 자손들의 은택을 진흥하는 것이 매우 중하니, 인간의 재난과 

화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효도로부터 개시해야 한다.10)

‘자신천(紫宸天)’은 도교의 천계 이름으로 천신상제(天神上帝)가 거

처하는 곳이고, ‘신(宸)’은 북극성이 있는 곳인데 후대에 제왕이 있는 

곳으로 비유된다. 인간 자손들의 은택을 진흥하는 것이 매우 중하다고 

하면서 인간이 재난 화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효도를 실천과 연계

하여 이해하는 것은 윤리도덕적 차원 및 정치적 효용성을 강조하는 

유가의 효도관과 그 결을 달리한다. 

문창효경에서 말하는 효의 구체적인 것은 ｢변효장(辨孝章)｣에서 

말한 효도관이다. ‘변효(辨孝)’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효가 무엇인지를 

분변하되 구체적으로 ‘지극한 효[至孝]가 무엇인지’, ‘제대로 된 효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효를 하면 어떤 공효성이 있는지’ 하는 점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고 있다.

10) 文昌孝經 ｢開經啟｣, “浩浩紫宸天, 鬱鬱寶華筵, 文明光妙道, 正覺位皇元, 振嗣恩素
重, 救劫孝登先, 大洞完本願, 應驗子心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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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군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가르침을 널리 펴서 대중에게 보

이노라. 부모가 계시는데 봉양하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부모의 복이 연장되지 않으리라…부모

가 타향에서 돌아가셨는데 해골을 거두지 않으면 ‘크게 불효하

는 것[大不孝]’이 된다.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衣食만을 봉양하

면 효가 되지 못하고, 부모님 심지를 봉양해야 바야흐로 ‘지극

한 효[至孝]’가 된다. 살아있을 때 봉양하지 않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효를 다하는 것은 ‘아직 효가 되기 족하지 않다[未足爲

孝]’. 살아계실 때 이미 봉양하고 돌아가셨을 때도 효를 다하는 

것이라야 바야흐로 ‘지극한 효[至孝]’가 된다.11)

효에 관해 ‘크게 불효하는 것[大不孝]’, ‘지극한 효[至孝]’, ‘아직 효

가 되기 족하지 않다[未足爲孝]’라는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 이 

글에서 주목할 것은 ‘지극한 효’라고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극한 효’

라는 용어에는 상대적으로 지극하지 못한 효, 지극한 것에 미치지 못

하는 효 등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담겨 있다. 이런 점을 크게 ‘아직 

효가 되기 족하지 않은 것[未足爲孝]’ 및 ‘크게 불효하는 것[大不孝]’

이란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지극한 효[至孝]’의 

내용으로 말해지는 ‘살아계실 때 이미 봉양하고 돌아가셨을 때도 효를 

다하는 것’과 ‘의식(衣食)만을 봉양하면 효가 되지 못하고, 부모님 심

지를 봉양하는 것’이라 효도관은 유가에서 제시한 효도관과 일치한다. 

다만 문창효경에서는 이 같은 효도관을 단순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정황 및 인물과 사물에 적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나는 진실로 마땅히 효도해야 하

고, 후모나 서모도 내 또한 마땅히 효도해야 한다. 어머니가 혹 

과오를 범해 아버지에게 黜陟당하거나 再嫁하더라도 나를 낳아

주신 노고를 생각하여 또한 등지지 말아야 한다. 태어나 어렸을 

11) 文昌孝經 ｢辨孝章｣, “眞君曰, 吾今闡教, 以示大眾. 親存不養, 親歿不葬, 親祚不延
…父母客亡, 骸骨不收, 爲大不孝. 養親口體, 未足爲孝, 養親心志, 方爲至孝. 生不能
養, 歿雖盡孝, 未足爲孝. 生既能養, 歿亦盡孝, 方爲至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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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모님이 돌아가셔 고아가 되어 고생할 때 나는 길러준 양

부모님을 또한 잊으면 안 되는데, 하물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이야 말할 것도 없다. 나를 낳아준 同母 형제를 나는 마땅히 사

랑해야 하고 前母가 낳은 형제도 나 또한 마땅히 사랑해야 한

다. 親生 누이도 내가 진실로 和敬하고 同壻에게도 나는 마땅히 

和敬해야 한다. 내가 낳은 자식도 나는 마땅히 보살피고 전처 

소생이 남긴 자식도 내가 마땅히 보살펴야 한다. 모든 선행이란 

집안사람들을 잘 닦는 것에 있으니 효도하는 마음으로 미루어 

나가지 않은 것이 없다. 이같이 효를 다해야 비로소 능히 효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로소 모든 행동에서 효가 그 근원이 

됨을 알겠다.12) 

이 글에서 ‘효가 모든 행동[百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효경

(孝經)에서 말하는 효도관과 동일하다. 이런 점을 보면 문창효경은 

효경에서 말하는 효도관의 실질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면서 도교 차

원에서의 효도에 관한 사유를 보완한 것에 속한다. 문창효경에서 말

하고 있는 효도 해야 하는 대상을 보자. 일단 친부모는 말할 것도 없

고 어머니, 후모, 서모, 양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한다. 아울러 이 같

은 효도하는 마음을 가족 구성원들과 화경(和敬)하는 차원으로까지 연

장한다. 예를 들면 동모 형제, 전모 형제, 친생 누이, 동서, 내가 낳은 

자식, 전처가 낳은 자식 등에게 화경하는 마음을 갖고 보살피라는 것

이 그것이다. 이처럼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구성체들에게 효

도하는 마음을 미루어 적용하라는 것은 유가가 혈연의 친소(親疏) 관

계를 따지면서 방법론적으로 차별화하는 사유와 다르다. 특히 문창효

경에서 어머니가 혹 과오를 범해 아버지에게 출척당하거나 재가하더

라도 나를 낳아주신 노고를 생각하여 등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유는 

칠거지악(七去之惡) 등을 말하는 유가와 다른 효도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2) 文昌孝經 ｢辨孝章｣, “生我之母, 我固當孝, 後母庶母, 我亦當孝. 母或過黜, 母或載嫁, 
生我勞苦, 亦不可負. 生而孤苦, 恩育父母, 且不可忘, 何況生我. 同母兄弟, 我固當愛, 前
母兄弟, 我亦當愛. 同氣姐妹, 我固當和, 連枝妯娌, 我亦當和. 我生之子, 我固當恃, 前室
遺子, 我亦當恃. 眾善家修, 無不孝推. 如是盡孝, 始克爲孝. 始知百行, 惟孝爲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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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부모 이외에 여타 가족 구성원들에게 효도하라는 사유

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극한 선[至善]’에 해당하는 ‘진정한 효도’가 무

엇이고 ‘진정한 효도에 모자란 점이 있는 효도[於孝有虧]’가 무엇인지 

하는 구분으로 전개된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叔伯을 공경하지 않고 祖曾을 공

경하지 않으면 효도에 ‘모자란 점[虧]’이 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姻婭에게 불화하고 鄉黨에서 화목하지 않으면 효도

에 모자란 점이 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君上에 충성하

지 않고, 師友을 믿지 않으면 효도에 모자란 점이 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人民을 사랑하지 않고 만물의 생명을 가

엽게 여기지 않으면 효도에 모자란 점이 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天地를 공경하지 않고 ‘해ㆍ달ㆍ별[三光]’을 공경하

지 않고 天地神明을 공경하지 않으면 효도에 모자란 점이 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聖賢을 공경하지 않고 邪佞한 이를 

멀리하지 않으면 효도에 모자란 점이 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

하면서 財色을 망령되이 탐하고 性命을 돌보지 않고 잘못을 알

고서도 고치지 않고, 선한 것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효도에 모

자란 점이 있다. (집안의) 奸淫하고 毒害한 부녀가 사람의 명성

과 절조를 파괴하면 효도에 모자란 점이 있다. 힘써 명예와 절

조를 이루게 해야 효도에서 큰 것이 된다. 비록 여러 가지 선행

을 봉행하더라도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끝

내 ‘작은 선[小善]’이 될 뿐이다. 각종 선행을 하더라도 부모에

게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극한 선[至善]’이 되

는 것이다.13)

올바른 효, 제대로 된 효를 실천해야 하는 대상을 보면 숙백(叔伯), 

조증(祖曾), 인아(姻婭), 향당(鄉黨), 군상(君上), 사우(師友), 인민, 만

물의 생명, 천지신명, 성현 등이다. 이런 효도관은 앞서 말한 가족 구

13) 文昌孝經 ｢辨孝章｣, “我孝父母, 不敬叔伯, 不敬祖曾, 於孝有虧. 我孝父母, 不和姻婭, 
不睦鄉黨, 於孝有虧. 我孝父母, 不忠君上, 不信師友, 於孝有虧. 我孝父母, 不愛人民, 不
恤物命, 於孝有虧. 我孝父母, 不敬天地, 不敬三光, 不敬神只, 於孝有虧. 我孝父母, 不敬
聖賢, 不遠邪佞, 於孝有虧. 我孝父母, 財色妄貪, 不顧性命, 知過不改, 見善不爲, 於孝有
虧. 淫毒婦女, 破人名節, 於孝有虧. 力全名節, 於孝更大. 奉行諸善, 不孝吾親, 終爲小善. 
奉行諸善, 能孝我親, 是爲至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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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에서 넘어 사회구성체 더 나아가서는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에까

지 효도를 강조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효의 실천을 

강조하지만 결론은 여러 가지 선행을 봉행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

고 공경하지 않으면 끝내 ‘작은 선[小善]’이라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에 대한 효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글에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人民을 사랑하지 않고 만물

의 생명을 가엽게 여기지 않으면 효도에 모자란 점이 있다. 내가 부모

에게 효도하면서 天地를 공경하지 않고 ‘해ㆍ달ㆍ별[三光]’을 공경하

지 않고 천지신명을 공경하지 않으면 효도에 모자란 점이 있다.”는 유

가의 인간중심주의 효도관과 차별화된 도교의 공존의 논리와 생태학

적 효도관을 잘 보여준다. 효도의 마음을 인민 사랑과 만물의 생명을 

가엽게 여긴다는 것은 맹자가 “군자는 동식물을 대하는 데에 애호하

지만 인자하게 대하지 않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인자하게 대하지만 친

근하게 대하지는 않는다. 친족을 친근하게 대하고 그 마음을 미루어 

백성들을 인자하게 대하고, 백성들을 인자하게 대하고 그 마음을 미루

어 있고 동식물을 사랑한다.”14)라고 말한 방법적 차별에 근간한 인

(仁)의 실천론과 차별화된 발언에 속한다. 즉 문창효경에서는 백성

과 동식물 사랑에서 유가가 강조하는 인(仁)보다는 효라는 용어를 사

용하여 말하는 특징을 보인다. 유학에서 최상의 인간을 말할 때 성인

(聖人)을 거론하지만 장자의 경우는 ‘지인(至人)’을 거론한다.15) 문창

효경에서 ‘지효(至孝)’ 및 ‘지선(至善)’ 등과 같이 ‘지(至)’자를 붙인 

것에는 그만큼 ‘올바른 효도’, ‘제대로 된 효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

조점과 지극한 것 혹은 지극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감겨 있다. 

14) 孟子 ｢盡心章上｣, “孟子曰,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 親親
而仁民, 仁民而愛物.”

15) 莊子는 ‘至’ 자를 사용하여 이밖에 우주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보인다. ‘至
道, 至一, 至大, 至精, 至陰, 至陽, 至樂, 至仁, 至德, 至言, 至貴, 至富, 至顯, 至禮, 
至義, 至知, 至信, 至忠, 至敎’ 등이 그것이다. 理想鄕도 至德之世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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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효가 갖는 무한 공효성을 일신(一身)에서부터 시작하여 

천지에까지 적용하되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효도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효의 도가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 본성에 근본한 것이기에 

억지로 노력하여 기다리는 것은 없다. 배우지 않고서도 능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위하면 자연스럽게 효도에 합치하게 된

다. 책을 읽어 도리를 밝히고, 양심을 사용하여 사랑을 통솔하

고, 양심을 사용하여 경을 통솔하면 효도는 저절로 온전하게 된

다. 어리석은 백성과 어리석은 속인이라도 조탁하지 않고 乖戾

하는 것이 없으면 효도의 이치는 자연스럽게 있게 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영명한 근성을 갖추게 하고, 사랑을 알아 사랑

을 통솔하게 하고, 공경을 알아 공경을 통솔하게 하면 효행을 

미루어 갈 수 있다…효로 일신을 다스리면 일신이 이에 선다. 

효로 일가를 다스리면 일가는 이에 순응한다. 효로 일국을 다스

리면 일국은 이에 인자하게 된다. 효로 천하를 다스리면 이에 

천하는 태평하게 된다. 효로 천지를 섬기면 천지는 이에 완성된

다. (이처럼 효도는) 상하에 통하며 귀하고 천한 것을 나누지 

않는다.16)

이 글에서 주목할 것은 “효의 도가 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 본성에 

근본한 것이기에 억지로 노력하여 기다리는 것은 없다. 배우지 않고서

도 능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위하면 자연스럽게 효도에 합치하

게 된다.”라는 이른바 효도에 관한 자연본성론적 사유다. 효를 행한다

는 것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후천적 규율이 아니라는 것은 유가

에서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효도의 이치’를 깨닫고, 이에 당위적 차

원에서 효도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차별화된 사유다.

효가 제대로 실행되었을 때 일신의 경우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

16) 文昌孝經 ｢辨孝章｣, “孝之爲道, 本乎自然, 無俟勉強. 不學而能, 隨行而達. 讀書明
理, 因心率愛, 因心率敬, 於孝自全. 愚氓愚俗, 不雕不琢, 無乖無戾, 孝理自在. 苟具靈
根, 知愛率愛, 知敬率敬, 於孝可推. 孝治一身, 一身斯立. 孝治一家, 一家斯順. 孝治一
國, 一國斯仁. 孝治天下, 天下斯升. 孝事天地, 天地斯成. 通於上下, 無分貴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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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 수 있고, 일가의 경우 가족 구성체들이 순응하는 삶이 가능해지

고, 일국을 다스리면 일국의 전체 백성이 인자하게 되고, 천하를 다스

리면 천하가 태평하게 되고, 더 나아가 천지에 적용하면 천지가 완성

된다고 하는 것은 효가 갖는 공효성의 무한 확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효가 갖는 무한한 공효성은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격물치지

(格物致知)와 성의정심(誠意正心)이 완성된 이후에 수신(修身)ㆍ제가

(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한다는 사유 및 중용(中庸)에서 

중화(中和) 상태를 인간 이외 천지 만물에까지 미루어 나가면 천지가 

제자리에서 각각 제대로 된 작용을 하고 아울러 그 결과로서 만물이 

길러진다17)라는 사유와 비교되는 사유에 속한다. 이처럼 천지에까지 

효의 무한 공효성이 적용된다는 사유는 도교 효도관의 특징에 해당한

다. 아울러 ‘귀하고 천한 것을 나누지 않는다.’는 사유는 중용 20장

에서 귀천과 친소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예를 규정하고 그 차별상에 

입각해 효도를 실천하는 것18)과 차별화된다.

이밖에 천인감응(天人感應) 사유를 통해 효도하는 사람과 불효하는 사

람이 각각 어떤 차별화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진군이 말하기를, 나는 오늘 대도에 근거하여 교화를 시행하

고 사람된 도리를 대중에서 고하고자 한다. 불효하는 자녀는 온

갖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이전의 죄과를 면제받기 어렵다. 그러나 

지극한 효를 행하는 사람들은 가령 만 가지 怯難을 만나더라도 

掃除할 수 있다. 불효하는 자녀는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雷霆이 

노하게 치고 鬼魔가 侵襲하고 災禍가침범한다. 효자 집안은 귀

신이 보호하고 복록이 내린다. 오직 효라야 上天에 감통할 수 

있다. 오직 효라야 대지에 배향할 수 있다. 오직 효라야 인간을 

감화시킬 수 있다. 이에 天地人 三才가 化成하게 된다.19)

17) 中庸 1장,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18) 中庸 20장, “仁者, 人也, 親親爲大. 義者, 宜也, 尊賢爲大, 親親之殺, 尊賢之等 禮
所生也.” 참조.

19) 文昌孝經 ｢孝感章｣, “眞君曰, 吾今行化, 闡告大眾. 不孝之子, 百行莫贖. 至孝之家, 
萬劫可消. 不孝之子, 天地不容, 雷霆怒歿, 魔煞禍侵. 孝子之門, 鬼神護之, 福祿畀之. 
惟孝格天, 惟孝配地, 惟孝感人, 三才化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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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행했을 때와 행하지 않았을 때의 상반되는 정황을 말하고 있

는 이 글의 핵심은 결국 효의 실천을 통해 귀신에게 보호받고 복록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상천(上天)에 감통하고 대지에 배향하고 인간

을 감화시킬 수 있게 되면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가 화성(化成)하

게 된다는 것이다. 천지인 삼재가 화성한다는 이 같은 천인감응 사상

은 유가의 효도관과 차별화된다. 이 같은 천지감응에 의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직 신은 효를 공경하고 오직 천은 효를 사랑하고, 오직 땅

은 효를 이룬다. 이에 효를 다하면 물난리와 불난리의 어려움에

서 빠져나올 수 있고, 兵刃의 刑戮, 질병의 凶災, 독약과 독충, 

寃家가 謀害하는 등 일체의 액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곳곳마

다 신령이 도움을 준다. 효가 이르는 곳에는 지옥의 고난처에서 

거듭 구원을 받고 元祖와 宗親이 모두 해탈을 얻는다. 死生六道

의 餓鬼와 窮鬼도 모두 超升을 얻게 되고, 부모님의 심각한 병

도 즉시 낳게 된다. 36天이 세상을 제도하는 것을 쾌락으로 여

기고 72福地 속에서 혼령이 소요자재한다. 그러므로 斗星 가운

데 孝弟王이 있고 하계에서는 효자가 있다…효를 도로 삼으면 

그 공덕이 깊고 넓고 일체에 두루 미친다.20)

효를 통해 천지신명과 감응한다는 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한 이

런 사유에는 기본적으로 천인감응의 사상이 농후하다. 이처럼 천인감

응 사상에 입각하여 효의 실천을 통해 천지와 귀신과 감응하고 더 나

아가 신령이 도움을 받아 자연재해에 피해당하지 않고 질병에서 벗어

날 수 있다는 이 같은 논지는 유가와 다른 도교 효도관이다. “효가 이

르는 곳에는 지옥의 고난처에서 거듭 구원을 받고 元祖와 宗親이 모

20) 文昌孝經 ｢孝感章｣, “惟神敬孝, 惟天愛孝, 惟地成孝. 水難出之, 火難出之, 刀兵刑
戮, 疫癘凶災, 毒藥毒蟲, 冤家謀害, 一切厄中, 處處佑之. 孝之所至, 地獄沉苦, 重重救
拔, 元祖宗親, 皆得解脫, 四生六道, 餓鬼窮魂, 皆得超升, 父母沉屙, 即時痊愈. 三十六
天, 濟度快樂, 七十二地, 靈爽逍遙. 是以斗中, 有孝弟王, 下有孝子…孝之爲道, 功德
普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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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해탈을 얻는다. 死生六道의 餓鬼와 窮鬼도 모두 超升을 얻게 되고, 

부모님의 심각한 병도 즉시 낳게 된다.”는 사유는 효도를 통해 조상이

나 부모님들이 긍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효도하

라는 것보다 훨씬 장점을 지닌다.

효경과 비교할 때 문창효경의 최대 특징은 신명(神明)이 감독

하는 입장에서 효행의 근거를 밝게 드러낸다는 것이다. 물론 효경
에도 귀신을 공경하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면 효경 ｢성치장(聖治

章)｣에서 “주공이 后稷을 郊祀함으로써 配天하고 문왕을 명당에 종

사한다.”21)라는 것과 효경 ｢감응장(感應章)｣에서 “종묘에서 공경

을 다하니 귀신이 나타났다.”22)라는 것을 통해 효와 연계하여 천지

귀신(天地鬼神)을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다만 효경에서는 귀신을 

제사하는 것을 효로 삼는 점에 비해 문창효경에서는 인간의 일언

일행, 일거일동이 모두 천지신명의 감찰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 차이

가 있다. 특히 개인이 불효를 하면 천지신명의 징벌을 받고 반대로 

효도를 힘써 행하면 천지신명의 보호를 받는다는 논지는 유가에서 

강조하는 효도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급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총괄하면 문창효경에서 제기한 효에 대한 인식이나 주된 

내용은 유가 효도관과 같은 점이 많다. 하지만 천인감응 사상을 통해 

효도의 실천 여부에 따라 신우귀징(神佑鬼懲)한다는 사유를 제시한 것

은 도교 효도관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문창효경
은 송원(宋元) 이후 유ㆍ석ㆍ도(儒ㆍ釋[佛]ㆍ道) 삼가(三家)의 ‘효도를 

권하는 책[勸孝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민

중의 효도 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21) 孝敬 ｢聖治章｣, “周公郊祀後稷以配天, 宗祀文王於明堂.”

22) 孝經 ｢感應章｣, “宗廟致敬, 鬼神著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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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명충효전서(淨明忠孝全書)에 나타난 충효관

문창효경이 주로 효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면 정
명충효전서에서는 효 이외에 충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에 차별상이 

있다. 정명충효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도(仙道)를 배우는 것 및 

승선(昇仙)의 요건으로 ‘세속에서의 인간관계망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거지를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트리는 다양한 사물과의 

관계를 끊는 것[絶世遺物]’이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

로잡고 충효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정명충효전서에서 효와 더불어 충을 강조할 경우 유가의 사유를 

빌려 논지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 충효는 신자(臣子)의 양지양능(良志

良能)으로서 사람마다 이 천리를 구비하고 있지 외사(外事)로 나뉜 것

은 아니라고 한다.23) 최종적으로는 충효는 백행의 우선에 해당한다24)

고 하여 충까지도 백행의 근본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럼 먼조 ‘정명과 

충효’라는 용어에 대해 정명충효전서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선생이 말하기를, 무엇을 일러 淨이라고 하는가? 바로 사물에 

오염되지 않는 것이다. 무엇을 일러 明이라고 하는가? 바로 사

물에 접촉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사물에 오

염되고 사물에 접촉하여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충효는 저절

로 얻어진다.25)

이런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오물(汚物)과 촉물(觸物) 상태가 아니게 

23) 淨明忠孝全書 卷之五, ｢玉眞先生語錄別集｣, “先生曰, 忠孝者, 臣子之良知良能, 人
人具此天理, 非分外事也. 若以爲有德於君父, 而鈎名邀譽, 是亦華士元, 少正卯之流耳.” 

24) 淨明忠孝全書 卷之三, ｢淨玉眞先生語錄內集｣, “先生曰, 忠孝居百行之先, 中黃爲大道
之祕. 凡我弟子, 皆當修身愼行, 然後推以濟物. 不然, 驅役鬼神, 徒增罪戾耳.”

25) 淨明忠孝全書 卷之三, ｢淨玉眞先生語錄內集｣, “先生曰, 何謂淨, 不染物. 何謂明, 不
觸物. 不染不觸, 忠孝自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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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충효는 저절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충효를 실천하는 핵심은 바로 

정명이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명과 충효에 대해 정명은 

정심(正心)과 성의(誠意)이고 충효는 강상을 부식하는 것이라고 규정

한다.26) 정심과 성의를 정명으로 규정하는 것을 유가 사유를 빌면 수

기(修己) 차원에서 말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충효가 강상을 부식

한다고 여기는 것은 충효란 이 같은 정심을 기준으로 한 대사회적 실

천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대충(大忠)은 어느 한 

사물도 속이지 않는 것이고, 대효(大孝)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

고 규정한다.27) 대효에 대해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앞

서 문창효경에서 본 효의 확장성과 통하는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이

런 점을 볼 때 도교에서의 효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

든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충은 

군주에 충성하는 것으로, 심군(心君)이 만신(萬身)의 주재가 되기 때문

에 일념(一念)이라도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면 ‘불충한 것’이라고 규정

하여28) 마음 씀씀이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정명과 충효의 관계를 규정한 다음 ｢정명대도설(淨明大道

說): 호화속술(胡化俗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정명이 무엇인

가 하는 점을 형이상학 차원에서 규정하고, 이 같은 정명의 원리에 입

각하여 사람이라면 마땅히 충효를 통해 군친(君親)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淨明은 無形의 대도로 先天의 宗本이다. 위에 있어서는 無上

淸虛한 것이 되고, 하늘에서는 中黃八極이 되고, 인간에게는 丹

元絳宮이 된다. 이 세 가지는 함께 나왔지만 이름이 다른 것으

26) 淨明忠孝全書 卷之三, ｢淨玉眞先生語錄內集｣, “或問, 古今之法門多矣, 何以此教獨
名淨明忠孝. 先生曰, 別無他說. 淨明只是正心誠意, 忠孝只是扶植綱常. 但世儒習聞此
語爛熟了, 多是忽略過去, 此間卻務眞踐實履.”

27) 淨明忠孝全書 卷之三, ｢淨玉眞先生語錄內集｣, “先生曰, 大忠者, 一物不欺. 大孝者, 
一體皆愛.”

28) 淨明忠孝全書 卷之三, ｢淨玉眞先生語錄內集｣, “又曰, 忠者, 忠於君也. 心君爲萬神
之主宰, 一念欺心, 卽不忠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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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같은 것을 일러 玄이라고 한다. 현하고 또 현하니 衆妙의 

문이다. 이 이치를 밝히는 것이 정명이다. 맑으면 깨끗하고, 비

면 밝다. 無上淸虛한 경지를 정명이라고 한다. 중황팔극은 天心

이다. 단원강궁은 人心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중황팔극을 세워 

무상의 근본에게 보상한다. 사람은 마땅히 충효하여 군친의 은

혜에 보답해야 한다.29)

이 글 논지의 기본 형식은 노자 1장에서 말하는 “此兩者, 同出而

異名, 同謂之玄, 玄之又玄 衆妙之門”을 차용한 글쓰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명이 무형의 대도와 선천의 종본이란 이해도 노자가 도를 말

할 때 노자 41장에서 ‘大常無形’이라 한 것과 노자 25장에서 ‘先

天地生’을 말한 것과 유사성을 띤다. 다만 이 같은 정명을 ‘무상청허’, 

‘중황팔극’, ‘단원강궁’이란 도교 색채를 띤 내용으로 풀이하는 것은 

다른 점이 있다.

군친(君親)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근거를 무상청허의 경지를 

정명, 중황팔극을 천심, 단원강궁을 인심이라고 층차(層次)를 논하면서 

군친에 대한 충효를 강조하는 것은 정명충효전서의 충효관의 핵심

에 속한다. 그럼 정명충효전서에서 말하는 충효에 대한 규정을 살펴

보자.

충효는 대도의 근본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孝弟라는 것은 그 인을 행하는 근본

이 아니겠는가? 근본에 힘쓰지 않고 수련하는 자는 太匠이 재

료가 없는 것과 같으니 비록 기교가 있다 해도 무엇을 이루겠

는가? 오직 大舜과 比干은 수련을 하지 않고 힘써 충효를 했고, 

도를 구하지 않았지만 도는 스스로 갖추어졌다. 인간 아래로 보

면 豺狼도 父子가 있고 螻蟻도 君臣이 있다. 사물들이 또한 충

효하는데 하물며 인간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法子[불

29) 淨明忠孝全書 卷之二, ｢淨明大道說: 胡化俗述｣, “淨明者, 無形大道, 先天之宗本. 
在上爲無上淸虛, 在天爲中黃八(極), 在人爲丹元絳宮. 此三者同出而異名, 同謂之玄, 玄
之又玄, 眾妙之門. 明此理者, 淨明也. 淸則淨, 虛而明, 無上淸虛之境, 謂之淨明. 中黃
八極天心也, 丹元絳宮人心也. 故天立中黃八極而報無上之本, 人當忠孝而答君親之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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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좇아 법에 의하여 양성된 사람]도 더 말할 것도 없다.30)

‘충효가 대도의 근본’이란 말은 정명충효도에서 충효가 갖는 의미를 

선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랑(豺狼)과 누의(螻蟻)의 효와 충을 거론

하는 것에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충효를 실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담

겨 있다. 이글에서 충효를 실천하는 방법론으로 논어 ｢학이(學而)｣
에서 말하는 ‘君子務本’의 사유와 효제가 인을 행하는 근본31)이라는 

점을 차용하고 있다. 수련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본’에 해당하는 

효제를 충실하게 행하라는 것은 유가의 효제관을 도교의 수련의 전제 

조건으로 운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정명충효전서에서는 정명이 무엇이고 아울러 충효를 실천

하는 방법론에 대해 노자 문구를 운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가 

경전[논어]의 문구를 운용하여 유가와 도가의 묘합적 사유를 보여

준다. 정명의 대도를 설명하면서 충효의 실천을 강조하는 다음 문장에

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노자 사유를 응용한 것을 보자.

정명의 대도는 같은 이치이고 같은 근원이지만 형이 같은 것

은 아니다. 무엇이 문을 말미암아 나오지 않고 어떤 것이 이 도

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근원은 같지만 형이 같은 것

은 아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

萬物[노자 42장]’이다. 만물 가운데에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한

데, 충하지 않고 효하지 않으면 豺狼이나 螻蟻만도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정명을 할 수 없는 자는 蜣蜋이 飲露하는 것만도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물들도 충효의 大道體를 얻는데 법자

가 어찌 모르겠는가?32) 

30) 淨明忠孝全書 卷之二, ｢淨明大道說: 胡化俗述｣, “忠孝, 大道之本也. 是以君子務
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有不務本而修煉者, 若太匠無材, 縱巧何成. 
惟有大舜比干, 不修煉, 力忠孝, 不求道, 道自備. 下則豺狼有父子, 螻蟻有君臣. 物且尙
能忠孝, 況於人乎. 況於法子乎.”

31) 論語 ｢學而｣, “有子曰, 其爲人也孝悌, 而好犯上者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
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悌也者, 其爲仁之本與.”

32) 淨明忠孝全書 卷二, ｢淨明大道說: 胡化俗述｣, “淨明大道同理, 同源不同形. 同理
者, 誰能出不由戶, 何莫由斯道也. 同源不同形者, 是道生,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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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각각 형태적 측면에서는 다르다. 하지만 

모두 도에 의해 각개 사물의 존재한다는 그 근거가 도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런데 도를 동일한 근원으로 갖고 있지만 인간이 오직 귀하다

고 여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바로 인간이 충과 효를 실천한다는 

점이다. 이런 사유는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을 충효를 통해 규정한 것

으로, 그만큼 충효를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적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 노자와 유가의 사유를 동시에 응용하여 충

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보자.

나는 太上을 받드니, 가령 충효 대도의 문은 ‘심히 알기 쉽고 

행하기 쉬우니’ 근면하게 행하여 넓혀라.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요점은 參禪하고 問

道하는 것이 入山하여 煉形하는 것에 있지 않으니, 귀한 것은 

충효라는 근본을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다. 마음이 정명하면 四

美가 모두 갖추어져 정신이 점차로 신령함에 통하게 되어 수련

을 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도를 이룰 것이다. 믿을 만하구나 

이 말이여, 곧바로 정명이 이르리라.33)

충효 대도의 문은 ‘심히 알기 쉽고 행하기 쉽다.’라는 것은 노자 
70장34)을 차용한 것이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논어 ｢위령공｣에 나오는 말35)을 차

용한 것이다. 노자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

국 충효는 현실적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자각적 노력 및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선하고 문도하는 것이 입산하여 연형하는 것

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인간이 사는 현실적 삶 속에서 요구되는 충효를 

萬物之中, 惟人最貴. 不忠不孝, 不如豺狼螻蟻乎. 不能淨明者, 不如蜣蜋飲露乎. 物得忠
孝大道體, 法子夫豈不知.”

33) 淨明忠孝全書 卷二, ｢淨明大道說: 胡化俗述｣, “吾奉太上, 設忠孝大道之門, 甚易
知, 甚易行, 勉而宏之. 人能弘道, 非道弘人, 要不在參禪問道, 入山煉形, 貴在乎忠孝立
本. 方寸淨明, 四美俱備, 神漸通靈, 不用修煉, 自然道成, 信斯言也. 直至淨明.” 

34) 老子 70장, “吾言甚易知，甚易行. 天下莫能知，莫能行.”

35) 論語 ｢衛靈公｣, “子曰, “人能弘道, 非道弘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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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시한 상태에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고 신선이 될 수 없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효라는 근본을 세

우고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마음의 정명을 통해 충효를 실천하면 

정신은 점차로 신령함에 통하게 되고 이에 특별한 수련을 쓰지 않더

라도 자연스럽게 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은 도를 이루는 특별한 방법

이 있다고 생각하는 법자(法子)들에게 인간의 현실적 삶에서 충효를 

실천하는 것이 먼저 우선시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유가와 도가의 사유를 통해 충효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효도를 통해 하늘을 감동시키고 천심이 그것을 인가

해야 진정한 효도가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선생이 말하기를, 사람의 자식으로서 그 친한 이를 섬기는 데 

스스로 그 힘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름지기 일념

으로 효도하여 부모 심중에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면 천심도 인가

할 것이다. 이와 같아야 효도가 하늘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36)

자식이 아무리 자신이 전심전력으로 효도를 했다 해도 그것은 완벽

하게 효도가 행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야 하는데, 그 장치로서 부모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즉 효

는 나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닌 부모와 상호 간의 참된 교감이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식이 효도 행위에 대해 부모의 인가를 받

을 것을 강조하는 것은 부모의 인가를 받아야 천인이 감응하는 경지

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식, 부모, 천심이 일체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효도관은 유가의 효도관과 차별화된다. 이글에서 도교

적 색채를 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충효를 실천하려면 입산을 통해 현

실을 떠나거나 현실에서 추구하는 일상적 삶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한다. 

36) 淨明忠孝全書 卷之三, ｢淨玉眞先生語錄內集｣, “先生曰, 人子事其親, 自謂能竭其力
者, 未也. 須是一念之孝, 能致父母心中印可, 則天心亦印可矣. 如此方可謂之孝道格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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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말하기를, 上士는 반드시 入山하고, 인사를 끊고, 처를 버

리고, 閒曠에 들어가고, 榮華를 버리는 것을 服煉이라 하는 것

은 아니다. 마땅히 그 심성을 복련하여 마음을 밝게 하고 성에 

통달하여 효제가 덜어지지 않아야 하니, 山澤의 파리한 癯童者

와 다르다. 충효의 도는 반드시 長生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생의 

성은 온전히 보존된다. 죽어서 어둡지 않고 신선 반열에 들어가

는 것, 그것을 일러 장생이라고 한다…불충과 불효하게 됨으로

써 그 국가가 어지러워지고 국가가 망하게 되면 몸을 용납할 

수 없다. 이에 假名으로 산에 들어가 도를 배우는 것은 廈屋을 

버리고 炎火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대들은 보지 않았는가? 백성

이 불충하면 하늘이 苛斂誅求하는 신하를 낳고, 자식이 불효하

면 부인이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손을 낳는다는 것을.37)

‘상사(上士)’라는 조건을 달면서 바람직한 충효가 무엇인가를 말하

고 있는 이 문장에서 핵심은 입산하여 세상사의 모든 것과 단절하면

서 성선(成仙) 혹은 승선(昇仙)을 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이다. 이처럼 입산하여 신선이 되는 도를 배운다는 것이 바람직한 장

생의 도를 깨닫고 및 승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교가 현실의 인

간관계를 떠난 종교가 아님을 보여준다. 농경사회의 종법제(宗法制)를 

중심으로 한 가국동구(家國同構), 가국일체(家國一體)라는 사유 틀에서 

볼 때 도교도 예외 없이 가정 구성체 간의 화목과 국가의 안정을 위

해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 신민의 군주에 대한 충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충효를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망하게 된

다는 것과 집안이 망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것은 그만큼 충과 효가 

가정과 국가를 유지하는 골간이 됨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도교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인 장생에 관해서도 충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

론 충효한다고 장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효하는 그 자체에 장

37) 淨明忠孝全書 卷之五, ｢玉眞先生語錄別集｣, “又曰, 上士非必入山, 絕人事, 去妻, 
入閒曠, 捨榮華, 而謂之服煉. 當服煉其心性, 心明性達, 孝悌不虧, 與山澤之癯童者異矣
…忠孝之道, 非必長生, 而長生之性存, 死而不昧, 列於仙班, 謂之長生…不忠不孝, 以
亂其國家, 國家敗, 無所容身, 乃假名入山學道, 是捨廈屋而入炎火也. 子不見乎, 民之不
忠, 天生聚斂之臣, 子之不孝, 婦產敗家之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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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은 도교에서 추구하는 장생과 관련된 충

효의 공효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명충효전서에서는 상사, 중사, 하사를 구분하여 효를 실천하는 

방법을 기술하기도 하는데,38) 이런 점은 노자가 도를 체득한 경지와 

관련하여 상사, 중사, 하사를 구분하여 말하는 방식39)과 유사하다. 다

만 정황에 따라 제대로 된 충효를 실천하는 것이 역사적 사례를 들어 

쉽지 않음을 말하면서 권변(權變)에 능통해야 함을 강조한다.40) 효에 

대해서는 신생(申生)을 거론하는데, 신생이 팽형(烹刑)을 기다리면서 

어머니에게 공경함을 이룬 것은 효이지만 유독 대순(大舜)을 효자로 

일컬는 것은 순이 부모[瞽叟]에게 고하지 않고 결혼하여 부모를 자애

롭지 못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올바른 효도를 이

룬 것을 말한다. 아울러 충에 대해서는 미자(微子)가 은을 떠나 종사

(宗祀)를 보존한 것은 충이지만 참된 충을 거론할 때 비간을 일컬는 

것은 비간은 신하의 대절(大節)을 온전히 했었다는 점에서 올바른 충

이라는 것이다.41)

이처럼 정명충효전서에서 ‘절세유물(絶世遺物)’하는 것과 입산학

도(入山學道)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승선(昇仙)의 조건과 장

생을 추구하는 것에 충효 실천을 관계하여 이해하는 사유는 도교 충

효관의 핵심에 해당한다.

38) 淨明忠孝全書 卷之五, ｢玉眞先生語錄別集｣, “又有曰, 上士以文立忠孝, 以言爲天下
倡. 中士以志立忠孝, 以行爲天下先. 下士以力致忠孝, 以身爲眾人率. 如此則淨明院注
籍昇仙, 而忠孝之道終矣.” 참조.

39) 老子 41장, “上士聞道，勤而行之, 中士聞道，若存若亡, 下士聞道，大笑之. 不笑
不足以為道.”

40) 淨明忠孝全書 卷之五, ｢玉眞先生語錄別集｣, “先生曰, 處臣子最難之地, 而能通乎權
變, 以成天下之大經, 立天下之大本, 大舜比干是也. 故申生之待烹以成其恭, 非不孝者, 
而獨稱舜, 不陷父於不慈也. 微子之去殷以存宗祀, 非不忠者, 而獨稱比干, 能全臣之大節
也. 臣子之忠孝, 而身不免乎戮, 有幸與不幸也. 大舜, 申生, 微子, 比干, 易地則皆然.”

41) 論語 ｢微子｣에는 “微子去之, 箕子爲之奴, 比干諫而死. 孔子曰, 殷有三仁焉.” 라는 
말이 나오는데, 商의 29대 덕왕의 아들이며, 상의 마지막 군주인 紂王에게는 숙부뻘
이 되는 비간은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계속 주왕의 잘못을 간하자 주왕이 성인의 
심장엔 7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던데 한 번 확인 좀 해보자며 그 자리에서 가슴을 
갈라 심장을 뽑아내는 참혹한 형벌[吾聞聖人之心, 有七窺, 信有諸乎. 乃遂殺王子比
刊, 刳視其心]로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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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는 말

이상 도교의 효도관 및 충효관을 문창효경과 정명충효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대(周代) 이후 종법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틀

로서 유가의 효와 충이 강조되고, 아울러 유가사상이 중국 송대 이후 

지배 이데올로기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황에서 현실적 삶에서 유가

와 공존하려면 불교와 도교도 유가의 효도관과 충효관을 받아들일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상 본 바와 같이 도교의 효도관은 큰 틀에

서는 유가의 효도관과 충효관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특징을 드

러내는 효도관 및 충효관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효의 중요성은 출가(出家)를 강조하면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단

절을 강조하는 불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같은 텍스트를 통해 효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이런 점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노장(老莊)도 효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자는 “六

親[부모, 형제, 부부]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효도하라는 것과 자

애롭게 대하라는 말이 있게 된다. 국가가 어지러우면 충신이 있게 된

다.”42)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유는 효와 자애로움 및 충을 근본적

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왜 가족 구성체 간의 효와 자애 및 

국가 차원에서 충을 강조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육친 간

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것과 국가 혼란에서 찾은 것이다. 만약 육친 

간의 관계가 조화롭고 화목하다면 효도와 자애로움이라는 용어를 통

해 상호 관계의 원만함을 모색할 필요가 없고 아울러 국가가 안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라면 충신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노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효자(孝慈) 및 충신(忠臣)이란 용어가 만들어진 다음에 당위적

으로 행위 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성이 갖는 문제점도 지적하는 것이

42) 老子 18장, “六親不和, 有孝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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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자는 탕(蕩)이 질문한 인(仁)에 대한 답변에서 “최고의 仁은 친

함이 없습니다[至仁無親].”라는 것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무릇 孝悌

와 仁義 및 忠信과 貞廉 따위의 가르침은 모두 스스로 억지로 힘쓰게 

해서 본래의 참다운 덕을 부리는 것인지라 족히 존중할 만한 것이 아

니다.”43)라고 하여 이런 점을 입증하고 있다.

불교에 비해 현실의 가족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도교의 경우 

효도관에서는 불교보다 효와 충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탄력성이 있다. 

이런 점은 특히 도교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도교가 추구하는 승선(昇仙)이나 장생(長生)이 ‘세속에

서의 인간관계망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거지를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트리는 다양한 사물과의 관계를 끊는 것[絶世遺物]’에

서 출발한다고 규정하면 효가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충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본고에서 본 바와 같이 도교가 절세유물만을 강조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충효를 행할 것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유가의 효도관과 대비하여 본 도교 효도관의 특징은 세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도교가 추구하는 장수(長壽)하면서 성선

(成仙)하는 것을 효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짓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장수성선(長壽成仙) 신앙을 가미해 유가의 효도관을 개조하고 제고시

킨 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도교의 효도관에는 천인감응의 사상이 농

후하다는 점이다. 효행을 하면 천지신명과 감응한다는 도리를 강조하

면서 동시에 불효하고 불충한 경우 하늘로부터 재앙을 받는다는 사유

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친소의 구별을 하지 않고 부모부터 천지 만

물에 이르기까지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효도관 및 충효관을 이해할 때 논쟁 거리는 도교가 어

떤 종교냐 하는 것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유가의 충효 윤리 관념을 도

교의 수선(修仙)하는 사유에 융합시킨 특징을 보이는 정명충효도에서

43) 莊子 ｢天運｣, “商大宰蕩問仁於莊子. 莊子曰, 虎狼, 仁也. 曰, 何謂也. 莊子曰, 父
子相親, 何爲不仁. 曰, 請問至仁. 莊子曰, 至仁無親…夫孝悌仁義, 忠信貞廉, 此皆自
勉以役其德者也, 不足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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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세유물(絶世遺物)’로 이해되는 도교관을 거부함과 동시에 충효를 

통한 제가(齊家)와 치국(治國)은 물론 모든 만물에까지 충효의 이념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도교의 효도관과 충효관에는 도교가 승선

(昇仙)을 추구하고 장생하기 위해 인간의 현실적 삶 및 인간세계를 떠

나 입산하여 학도(學道)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한 답이 동시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고와 같은 논의를 

통해 중국역사에서 유교의 충효관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

력을 발휘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은 불교의 경우도 

예외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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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in the Taoist Scriptures

Jo Min-hwan
Professor,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loyalty and filial piety pursued 
by Taoists, focusing on the concept of loyalty and loyalty shown 
in Wenchang Filial Piety Classic and General Collection of 
Jingming on Loyalty and Filial Piety. After the Han Dynasty, the 
concep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became the representative 
virtues that led the country and society to follow the ideology of 
Confucius as the dominant ideology. This applied to everyone from 
emperor to each individual. Taoism had different reasons for 
promoting the concep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and these even 
varied from sect to sect, but generally, Taoism could also be said 
to emphasize loyalty and filial piety. Depending on the sect of 
Taoism, filial piety might be valued on its own or filial piety 
might be valued in conjunction with loyalty. In particular, defining 
Taoism was criticized for “forgetting the desirable behavior 
required in the human network of the world and severing 
relationships with various objects encountered in life.” In this 
respect, the concep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i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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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Jingming on Loyalty and Filial Piety, could be 
observed to emphasize ‘filial piety’ in conjunction with ‘loyalty’, 
and this shows the influence of Confucius’ concep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At the same time, this shows the concep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as reimagined by Taoism. The most fundamental 
aim of Taoism is to pursue immortality. However, as a 
prerequisite for becoming such a god, loyalty and filial piety, were 
practiced alongside ‘gentleness’ and ‘humanity and trustworthiness.’ 
Here, the Taoist emphasis on ‘loyalty and filial piety’, ‘gentleness’, 
and ‘humanity and trustworthiness’ is essentially the same as in 
Neo-Confucianism. However, seeking to become an immortal 
through these values represents a motivation that is different from 
Neo-Confucians who denied the pursuit of immortality.

In this paper, loyalty and filial piety as understood and 
practiced by Neo-Confucian scholars will be compared with the 
same concepts in the Taoist context and the findings will be 
summarized via three categories. First, in the Taoist model 
longevity and the pursuit of immortality are seen as being closely 
related to filial piety. The reason why achieving longevity and 
pursuing immortality was considered closely related to filial piety 
is because this is a modified and enhanced reimagining of the 
Neo-Confucianist concep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The other is 
that Taoism’s concept of loyalty and filial piety is richly 
supplemented with content about ‘interactions between heaven and 
humankind.’ When filial piety is practiced in this context, the 
principle of responding to the gods of heaven and earth is 
emphasized. At the same time, Taoism presents consequences for 
insufficient filial piety to parents or insufficient loyal to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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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s will be brought down by heaven. Finally, it is argued 
that the practice filial piety is necessary and should extend not 
only to parents to all phenomena in the world without 
distinguishing based on one’s degree of intimacy to those 
phenomena.

Keywords: Wenchang Filial Piety Classic [文昌孝經], General 
Collection of Jingming on Loyalty and Filial Piety [淨明

忠孝全書], Classic of Filial Piety [孝經], loyalty and 
filial piety, interactions between heaven and humankind 
[天人感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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